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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21일,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출발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창구 ‘시민청원’의 2021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2월부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시민청원’은 지난

해 총 2,130건 접수됐으며, 총 11만 6천 명의 동의로 최다를 기록했

다.

     *   (2021년 청원현황) 총 2,130건 등록, 116,178명 공감

     **  (2020년 청원현황) 총 1,620건 등록,  79,117명 공감

     *** (2019년 청원현황) 총  907건 등록,  84,046명 공감

지난해 성립된 23건의 청원에 시장과 부시장 등이 답변했으며, 미성립 

청원 중 다수의 공감을 얻은 519건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시행했다.

사이트 방문자 수는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 전 월평균 225명에서 현재 

인천시 시민청원, 온라인 소통창구 역할 톡톡히 했다 
 

- 2021년 총 2,130건 접수, 총 11만 6천 명 동의로 역대 최다 기록 - 

-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등 지역현안 해결 -

- 시민청원 인식조사 결과, 참여자 86%‘시민의 시정참여 높였다’호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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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만 9천여 명으로 130배 급증했다. 

시민청원 통계 현황을 보면 청원 신청인의 72%가 20~40대로 나타났

으며, 이 중 52%가 남성이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청원은 △복지(33.3%)  △교통(30.8%) 

△도시(건설) (13.9%)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7.2%) △환경

(안전) (19.5%) △교통(16.4%)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교통(47.4%) △도시(건설) (20.1%) △복지(12.5%) 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8.4%) △행정(22.2%) △교통(20.8%) 순으로 

도시(건설)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청원이 지역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경우도 있다.

40번째 성립 건인 「루원시티 상업3용지 학교용지 원안복원」청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학교용지 확보와 초등

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원이 이어졌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어 난항을 겪었으나 청원 이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마침내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현재 재공람·공고 중에 있다.

시민청원이 시의 권한밖에 있는 청원이지만 지역사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51번째 성립 건인 「인하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관련」청원은 시민

청원 개설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인 11,011명의 공감을 받은 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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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지난 해 8월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이후 지역 정치권 및 

각계각층의 지지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이후 정부 예산안 심의 과

정에서 예산이 확보돼 오는 5월,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

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민청원이‘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관심을 높였다’는 시민청원 인

식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해 9월 인천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을 통해 시민청원 인식조사를 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86%가 

‘시민청원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였다’고 답했으며, 85%는 ‘시

민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상승시켰다’고 응답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청원답변을 통해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방문

자수는 1,065,866명에 달하며, 총 4,781건의 청원이 등록되었고 

304,353명의 시민이 청원 공감에 참여했다.

※ 답변영상은‘인천은 소통e가득’홈페이지 및 인천시 공식 유튜브 참조

※ 운영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인천은 소통e가득’홈페이지 참조

(소통현장→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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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온라인 시민청원 관련 이미지


